
석유, 미국-중동 명암 엇갈려…
미국, 셰일오일 효자노릇에 자급률 개선 … 중동은 유가에 민감

미국의 에너지 자급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12월13일(이하 현지시간) 예상했다.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미국의 증산과 전례 없는 사회비용 부담 때문에 앞으

로의 국제유가 등락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씨티그룹의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 에드 모스는 미국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유(WTI) 가격이 지금보다 설사

30% 떨어져도 셰일오일(Shale Oil) 개발 신기술 덕택에 원유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TI는 12월12일 배럴당 86달러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석유 자급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에너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2년 들어 첫 8개월 에너지 자급률이 83%로 해리 트루먼 행정부 때인

1952년 이후 가장 높다.

따라서 국제유가 등락이 미국 경제에 가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사우디는 민감한 것으로 경고됐다.

왕정이 <아랍의 봄> 차단 등을 겨냥해 모두 6300억달러(약 676조원)가 투입되는 전례 없는 대규모 사회 보

장과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브렌트유(Brent) 기준 유가가 25% 떨어지면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영국 에너

지 컨설팅기업 KBC 에너지 이코노믹스 관계자가 경고했다.

북해 브렌트유는 12월12일 109달러대에 거래됐다.

런던 포 글로벌 에너지 스터디스(CGES)의 레오 들롤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셰일유 생산기업들

은 잃을 것이 없다”며 “그러나 사우디는 재정 충당을 위해 (브렌트) 석유 가격이 95달러 수준을 유지해야 하

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장차 사우디를 산유량에서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들어 산유량이 11월 현재 하루 평균 680만배럴을 생산해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우디의 970만배럴보다 30% 밑돌지만 2020년에는 사우디에 앞설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WTI가 2015년까지 지금보다 15% 가량 뛰어 100 달러대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가 조사한 13명

의 애널리스트가 예측했다. 반면, 중동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상승률이 1%에 미치지 못해 110 달러가 되

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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